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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인식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mmunity Environmental Perception on 

Cognitive Function of Older People

이성은1

Sungeun Lee
1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인식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노인의 인지기능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총 8,940명이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문제 가운데 하

천, 소음 및 진동과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하천에 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소음 및 진동문제에 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빛 공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의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거주지역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 노인, 환경인식, 환경오염, 인지기능, 지역사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munity environmental perception on 

cognitive function of older people. For this purpose, social survey data of year 2020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community environments and cognitive function of older people. 

Subjects for the analyses were 8,940 older people over age 65 and analyses methods include frequency 

distribution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perception of water, noise-vibration and light pollution among environment problem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 That is, more negative perception of water, noise-vibration and 

light pollution in the community were related to lower level of cognitive function of older people. Thes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that older people’s cognitive function could be related to community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various policies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ty environment to prevent cognitive decline in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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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유병률은 10.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치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써 [3], 당사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게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4]. 따라서 치매로의 진행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인지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인지기능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5], 인지기능의 저하

는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회활동의 참여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우울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제

시되고 있으며 [7], 인지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기

능은 노인의 신체활동의 예측요인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8].

이와 같이 인지기능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년기의 삶을 잘 영위해나가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5-8]. 

따라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 노년인구

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주요 과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주지역의 환경적 측면

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의 정도에 따라 인지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문제의 각 영역이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2020년)로 사회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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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조사를 수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에서 장점

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 영역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어 활용되었다 [9].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사회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총 8,9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 도구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환경인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환경인식은 총 네 가지 영역으로 대기, 하천,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빛 공해(과도한 인공조명)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매우 좋다 부터 5=매우 

나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은 기억 또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

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어렵지 않다~4=전혀 할 수 없다)로 측정되었다. 이를 역코

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

태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성별은 1=남성, 0=여성으로 이분

변수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1=초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4=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배우자 유무는 1=있음, 0=기타의 이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건강상태는 1=매우 좋다부터 5=매우 나

쁘다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의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넷째,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9.4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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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평

균 연령은 74.3세(sd=6.8)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43.2%, 여성이 56.8%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 교육수준은 1.9(sd=1.0)였으며,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63.1%, 기타의 경우로 응답한 노인이 36.9%

로 유배우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2.8(sd=.9)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환경인식의 경우 먼저 대기 영역에 있어서

는 평균 2.4(sd=1.1)로 나타났으며, 하천 영역은 평균 2.5(sd=1.0)로 나타났다. 소음 및 진동 영역의 

경우 평균 2.5(sd=1.1)로 나타났으며, 빛 공해 영역의 경우 평균 2.3(sd=1.0)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인 인지기능의 경우 평균 3.5(sd=.7)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variables

Variables Mean SD %

Age 74.3 6.8

Gender
Male 43.2

Female 56.8

Education

Having a spouse
Yes 63.1

No 36.9

Health status 2.8 .9

Perception about air 2.4 1.1

Perception about water 2.5 1.0

Perception about noise-vibration 2.5 1.1

Perception about light pollution 2.3 1.0

Cognitive function 3.5 .7

3.2 상관관계분석

주요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환경인식의 각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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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

과 모든 영역의 환경인식이 노인의 인지기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다 구체적으로 대기 영역은 인지기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지역사회 대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일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영역 역시 인지기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는데 지역사회 하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음 및 진동의 경우 인지기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지역사회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 역시 인지기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의 빛 공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지기

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관관계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es

(a) (b) (c) (d) (e)

Cognitive function(a) 1

Perception about air(b) -.03081** 1

Perception about water(c) -.05527*** .70638*** 1

Perception about noise- vibration(d) -.05369*** .59888*** .56222*** 1

Perception about light pollution(e) -.05914*** .58274*** .55900*** .72180*** 1
**

p<.01, 
***

p<.001

3.3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

이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환경 영역 중 대기 영역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천, 소음 

및 진동과 빛 공해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하천 환경

에 대한 인식은 인지기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하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인식은 인지기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 

역시 인지기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빛 공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가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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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연령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졌으며,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인지기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기능이 높았다. 

건강상태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건강상태, 연령, 하천에 대한 인식, 배우자 유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인식, 빛 공해에 대한 인식, 성별 순으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s of Community Environmental Perception on Cognitive Function of Older People

Male

b β

Age -.02424 -.25220***

Gender .04043 .03050**

Education .00718 .01128

Having a spouse .05208 .03829***

Health status .22309 .31245***

Perception about air .00761 .01221

Perception about water -.03074 -.04556***

Perception about noise-vibration -.02142 -.03499*

Perception about light pollution -.02182 -.03194*

R2 .2311

Adjusted R2 .2303

F 298.22
***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 삶의 질의 관점에서 노인의 인지기능에 주목하여 그동안 비교적 구체적

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보통 장기적이며 더 많은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11]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에 있어 더욱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의 환경

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거주하는 지

역의 하천,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빛 공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의 경우 교통과 관련된 대기 오염이 남성 고령자의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2]. 또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심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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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기 영역에 대한 환경인식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대기오염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보다 많

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영역 중에서는 하천에 대한 인식이 인지기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수질오염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 수질은 인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

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인지기능과도 관련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음 및 진동도 노인의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소음은 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은 교통소음,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15].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 생물학적 영향, 수면의 변화 

등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16]. 이러한 부정적 경로를 통해 노인의 인지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인공조명과 같은 빛 공해도 노인의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조명이나 광고, 건축물, 차량 등 다양한 유형의 조명 장치는 야간 시간대의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17]. 이러한 빛 공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

은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빛 공해의 정도가 노인의 인지기능과 연관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빛 공해가 노인의 인지기능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고 본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환경 스트레스라고 하며 환경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환경적 요인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이 포함된다 [1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

지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이슈가 노인의 인지건강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포함

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환경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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